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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사들이 감각이 없습니다. 나를 한 번도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. 나를 직접 한 번이

라도 보면 다릅니다-577. 나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여러분들이 기

억이 납니다.

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. 90살 가까이 되어서 돌아가셨는데

도 그랬습니다. 평생 못 본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울쩍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부

모님 돌아가신 사람들 잘 대해주라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. 부모가 안 돌아가신 사람

은 잘 못 느낍니다.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들이 있으면 잘 털고, 일어나서 열심히 하

도록 하십시오.

관리하는 사람들은 관리하다가 목회 하고 싶으면 목회도 하고 하십시오. 목회 하는

것 쉽습니다. 목회가 최고입니다. 그리고 목회는 관리가 최고니까 관리를 하던 사람

들은 할 수 있습니다. 관리만 할 줄 알면 목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나도 이렇게

큰 목회하기 전에 어린애들 데리고 관리하는 것 배웠습니다. 중고등학생 데리고 주

일학교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관리법을 배운 것입니다.

월명동에 있는 돌들 잘 확인하고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.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. 외

국인들도 올 것이니까 잘 대해주도록 하십시오. 우리가 외국 나가면 밥 먹고 싶듯

이 외국인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그들의 입맛에 맞게 준비도 잘 해서 주

기 바랍니다. 빵 같은 것도 매점에서 팔기 바랍니다.

섭리 온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. 나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

다.

애들 잘 대해 주십시오.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못 해 준 게 한이 되기에 잘 대해

주어야 합니다. 죽을 때 되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. 나는 무조건 잘 대해 주니

까 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 나처럼 애들 관리하도록 하십시오. 무조건 잘 대해 주어야

합니다. 작은 것도 긁으면 상처로 남게 됩니다. 그러니 애들 긁지 말고 끝까지 잘 대

해 주어야합니다. 자기가 자신에게도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.

내가 그린 그림 못 보는 것도 한이 되니까 내가 많이 그려줄 것입니다.


